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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급증하는 자유형미집행자 철저 검거
-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지청장 이철희)은, 불구속 및 궐석

재판 증가 등으로 자유형 미집행자가 급증하여 2018. 9.까지

모두 38명이 발생하였으나 끈질긴 추적 등 노력으로 2018. 1.

∼9.까지 총 33명을 검거함

우리 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미집행자를 검거하여 형 집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검거기간 설정 배경 및 성과1

불구속 및 궐석재판 증가 등으로 자유형 미집행자가 늘고 있는데

그 중 시효가 지나 죄 값을 치르지 않은 범죄자가 발생하면 적정한

형벌권 행사라고 보기 어려움.

2018년 3분기(7월∼9월)를 자유형 미집행자 집중 검거기간으로 설정하여

15명을 검거하는 등 2018. 1.∼ 9.까지 자유형 미집행자 총 33명을 검거함.

※ ‘자유형 미집행자’는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으나 

아직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나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실효되어 나머지 

형을 집행해야하는 사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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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 검거사례2

□ A○○(남, 42세), 침대 메트리스 홈 속에 숨어 검거를 피함

2014. 2. 12. 부산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이 확정되었고,

여러 사기사건으로 경찰에서도 현상금이 걸린 자유형 미집행자임.

미집행자의 부모가 살고 있는 아파트 현관문 주위에서 동태를 살피던

중 검거.

미집행자는 수차례에 걸친 경찰관들의 아파트 수색에도 특수 제작한

침대 매트리스 내부 홈에 들어가 숨어 체포를 피했다고 진술.

□ B○○(남, 57세), 카톡 배경사진을 통한 검거

2018. 7. 23. 부산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 형의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가 취소된 자유형 미집행자임

미집행자의 휴대전화 최종 사용지가 산업단지 인근임을 확인하고, 카톡

배경화면에 있는 사진을 단서로 미집행자가 근무하는 공장을 탐문하여

카톡 배경화면과 동일한 공장을 찾아 미집행자를 검거.

 향후 계획3

자유형 미집행자들에 대한 검거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형 집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